
해태, 청룡, 오두귀신, 천구…

귀신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는 상상 속 동물 이야기!

못된 귀신을 잡는 신수, 신령들을 다룬 그림책이에요. 우리나라의 전설, 신화, 설화 등에 나오는 상상 

속 동물과 영물을 소개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태, 청룡부터 조금 낯선 천구, 오두귀신

까지 여러 신수, 신령을 만나 볼 수 있지요. 또 각 영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, 어떻게 귀신을 제

압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.

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. 《오두방정 귀신 퇴치법》 속 신

수나 신령들의 그림을 그려 집 안에 붙여 놓기도 하고, 탑이나 기와에 조각을 하기도 했지요. 붉은색

을 싫어하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 동짓날 붉은 팥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, 손톱에 빨갛게 봉숭아 물을 

들이기도 했어요. 또 아이가 태어나면 붉은 고추를 금줄에 걸어 매달았지요.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까

지도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.

생활·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옛것, 우리 전통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. 그저 오

래된 것, 낡은 것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요. 하지만 여전히 옛 사람들의 지혜는 우리 생활 깊숙

이 자리하고 삶을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어요. 

독후 이해 활동

Q  책에 나오는 다양한 상상의 동물들이에요. 각각의 이름을 적고 하는 일도 자세히 

알아보아요.

               <                     >      <                     >        <                     >

오두방정 귀신퇴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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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 내가 만든 상상 동물을 어떻게 생겼을까요? 동물을 그려보고 이름과 하는 일을 자세

히 적어 보아요. 엄마와 함께 여러 가지 퇴치법도 만들어 알려 주면 좋겠죠.

독후 활동 이어가기

Q  더위야 물렀거라 단오 부채만들기- 단오에는 부채를 만들어 친구에게 선물하던 풍습

이 있어요. 부채로 더위 귀신을 물리치라는 의미죠. 예쁜 부채를 만들어 친구에게 선

물해 볼까요?

이  름

하는 일

훠이 더위야 물렀거라~

애앵 모기야 물렀거라

<단오 부채 만들기>

① 부채 모형틀이나 두꺼운 도화지에 막대를 끼워 

부채를 만들어요.

② 색종이나 스티커, 작은 꽃잎으로 부채를 꾸며요.

③ 부채를 선물하며 “내 더위 사시오”하고 큰 소리로 

더위를 팔아요.



Q  도깨비 행운 부적 만들기- 소원을 적은 행운 부적을 만들어 보아요.


